
 
 

요한 20, 19-31 (2025/4/27,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토마스 사도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를 볼 때까지 의심 많은 사람,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  그러나 토마스 사도의 이 모습 덕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스 사도의 의심으로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 
사도의 의심마저 당신을 향한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 달라고 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각해 볼만한 선교의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은 입에서만 달콤한 말, 허황된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이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될 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불화로 분열한다면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볼 수 없어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나설 이웃들과의 미래를 희망하며 부활 팔일 축제의 마무리도 기쁨 
안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1) 토마스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2)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